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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미술계에서 주가를 높이고 있는 그의 한국 개인전이

‘쁦삇쁻쁸삅 쁰삂삅쁿쁷삆삒다른 세계들삓’라는 타이틀로 서울 인사동 갤

러리나우에서 쁁쁂월 쁄일까지 열린다삚 넬슨은 갤러리나우삒관장

이순심삓가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사진 공모전의 올해 수상 작

가로삙 쁁쁀쁀대 쁁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됐다삚 지구촌 곳곳의 풍경

을채집해화면에붙이고붓질까지곁들인작품 쁂쁀여점을 선보

인다삚

지난 주말 전시장에서 만난 넬슨은 “한국 방문은 처음인데삙

인사동 골목길이 인상적이다삚 전시장 분위기가 좋고 작품이 돋

보이도록 잘 설치됐다”며 만족스런 표정을 지었다삚 호주의 영

화사에서 디자인 스태프로 일하다 쁂쁀쁀쁈년 사진작가로 변신한

그는 “연일계속되는촬영에지쳐갈때내자신을돌아볼수있

는일을찾던중사진에매료돼직업을바꿨다”고밝혔다삚

동그란 지구 모양의 화면에 나무 꽃 새 호수 등을 배치하고삙

물에 비치는 그림자는 물감으로 붓질하는 방식으로 작업한 그

의 작품은 사진과 회화의 경계를 넘나든다삚 하나의 작품이 완

성되기까지 두세 달 정도 걸린다삚 힘든 과정을 거쳐 제작되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 그는 ‘테크놀로지로 그린 그림’ ‘카메라로

붓질한진화된풍경화’라고정의했다삚

루마니아다뉴브강을여행하며작업한 ‘다뉴브’ 시리즈는수

많은 이미지를 통해 우리가 꿈꾸는 이상세계를 표현하고 있다삚

그 속에는 원시림 같은 숲이 있고삙 하늘을 나는 새들의 지저귐

이 있으며삙 감성적인 노래와 시가 있다삚 특히 풍경 가운데 놓인

파릇파릇한 수초삒水草삓는 어렵게 살아가는 루마니아 사람들

이식량대신뜯어먹는식물로삙 고난의역사를상징한다삚

벨기에의 어느 호숫가에 피어 있는 꽃들을 채집한 ‘봄꽃’

은 웅혼한 기운을 뿜어내는 신비스런 거울 같다삚 태초의 모습

이 이랬을까삚 순수하면서도 생명력 넘치는 자연이 관람객들

로 하여금 그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삚 이탈리아 엘바 섬을 소

재로 한 작품은 바닷물에 잠겨 있는 돌들이 세월의 흐름과 삶

의 순환을 대변하고 있다삚 작품들을 보고 있으면 행복해지는

느낌이다삚

광활한 우주 같은 작품을 통해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삚 “환경문제라든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느냐는 질

문을 많이 받아요삚 하지만 저는 그냥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습니다삚 관람객들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든 그건

자유입니다삚” 서울에서 지내는 동안 창덕궁과 북한산 등을 둘

러보고 작품 소재로 캐스팅할 계획이라는 그의 차기작이 벌써

궁금해진다삒쁀쁂븘쁇쁂쁅븘쁂쁉쁃쁀삓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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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사동 갤러리나우에서 한국 첫 개인전을 여는 호주 출신의 사진작가 캐서린 넬슨이 자신의 작품 ‘다뉴브’와 함께 포즈를 취했

다삚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넬슨은 지구 모양의 화면에 자연의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삚

호주 출신으로 벨기에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류 사진작가

캐서린넬슨삒쁄쁂삓은영국의유명한컬렉터인찰스사치가주

목하는 작가다삚 런던 사치갤러리에서 피카소삙 고흐의작품

과함께넬슨의사진을나란히전시할정도로각광받고있

다삚 지난 쁉월 서울에서 열린 한국국제아트페어삒쁢쁟쁕쁛삓에서

는 ‘주목할만한작가’ 쁈명가운데쁁명으로 뽑히기도 했다삚

캐서린넬슨한국개인전 ‘쁦삇쁻쁸삅 쁰삂삅쁿쁷삆’

벨기에의 한 호숫가에 피어 있는 꽃들을 채집한 ‘봄꽃’삚

국제미술계주목받는스타사진작가

갤러리나우공모전 쁁쁀쁀대쁁 뚫고수상

사진과회화넘나드는 쁂쁀여점선보여

“한국첫방문븙인사동골목길인상적”

동그란 지구 위

나무 꽃 호수븙

그 속에 담긴 꿈 한진그룹 산하 일우재단이 선정한 제

쁃회 일우사진상 수상작가 최영만

삒쁄쁄삓의 개인전이 서울 서소문동 대

한항공빌딩 쁁층 일우스페이스에서

쁁쁂월 쁂쁆일까지 개최된다삚 쁂쁀쁀쁁년부

터 ‘땅’을 주제로 작업해온 작품 가운

데 ‘터’ 프로젝트 신작 쁂쁀여점을 선보

인다삚 철거 후 버려진 공터삒사진삓삙 도

로 위 하얗게 칠해진 보도선 등 땅에

남겨진 사람들의 흔적을 찾는 작품이

다삚 일우사진상 수석 심사위원인 미

국의 크리스토퍼 필립스 큐레이터는

“비어있는 도시공간을 평범하지 않

은 디테일을 지닌 이미지로 표현했

다”고평했다삒쁀쁂븘쁇쁅쁃븘쁆쁅쁀쁂삓삚

미국 출신의 세계적인 비디오 작가

토니 아워슬러삒쁅쁅삓의 국내 첫 개인

전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쁃쁁쁃아트프

로젝트에서 쁁쁂월 쁈일까지 열린다삚 아

워슬러는 백남준 이후의 비디오 아트

세대를 논할 때 빠지지 않는 작가로

비디오와 영상에 과학기술과 퍼포먼

스를 접목시킨 독특한 작품세계를 구

축해왔다삚 전시장을 가득 채운 대형

설치작품삒사진삓을 비롯해 인간 내면

의 복잡한 심사를 시적으로 표현한

비디오 작품삙 회화 속에 작은 비디오

가 숨어 있어 그림 속 세상을 엿보는

느낌을 주는 작품 등 쁁쁀여점을 선보

인다삒쁀쁂븘쁃쁄쁄쁆븘쁃쁁쁃쁇삓삚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양혜규삒쁄쁁삓 작

가가 독일 뮌헨 하우스 데어 쿤스트

의 ‘제쁁회 연례 아트 커미션’ 첫 번째

작가로 선정됐다삚 연례 아트 커미션

은해마다한작가를선정해약 쁉개월

간 전시하는 행사로 올해에는 ‘공공

삒公共삓으로’라는 타이틀로 쁂쁀쁁쁃년

쁉월까지 열린다삚 나치의 국가사회당

시절 ‘영광의 홀’이라 불린 하우스 데

어 쿤스트의 중앙홀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해석한 설치작품삒사

진삓을 전시한다삚 이광형선임기자

일우사진상최영만개인전

아워슬러국내첫개인전

獨아트커미션첫작가로

동서양의 유명 회화를 차용해 ‘시간의 복제’라는

작품을 선보여온 한만영삒쁆쁆삓 작가는 끊임없이

새로운 작업을 시도한다삚 명화를 양각과 음각이

있는 입체 작품으로 재현하는 것은 변함없지만

재료와작업방식은전시때마다바뀐다삚 올해 대

학삒성신여대삓을 정년퇴직한 그가 전업 작가로

나선 후 첫 개인전을 서울 관훈동 노화랑에서

쁂쁂일까지연다삚

얇은 철판에 마네의 ‘피리 부는 소년’삙 보티첼

리의 ‘비너스의 탄생’삙 혜원 신윤복의 ‘미인도’삙

겸재정선의 ‘박연폭포’ 등 명화들의윤곽선을새

긴 다음 푸른빛 캔버스에 부착한 작품 쁂쁀여점을

전시장에 내걸었다삚 조각 기법을 활용해 입체성

을 살린 신작들은 지나간 시간의 흔적을 도드라

지게 드러내고 있다삚 일종의 ‘철제 오브제 회화’

라 할수있다삚

장자의 ‘호접몽삒胡蝶夢삓’에서 모티브를 얻

은 ‘시간의 복제븘꿈’은 “꿈에 나비가 돼 이리

저리 날아다니며 꽃도 구경하고 들도 구경했

으나 깨어보니 인간인 나였다”라는 것에서 출

발한다삚 작가는 ‘호접몽’을 ‘인생의 덧없음’이

라는 것보다는 ‘시간의 넘나듦’이라는 측면에

서 해석한다삚 현대 기계문명 속에서 원본과 복

제삙 현실과 가상삙 삶과 죽음이 결국 하나라는

얘기다삚

쁃쁀쁀호 크기의 화면에 그린 작품 ‘매화’는 현재

진행형이다삚 살아있는 싱싱한 매화가 마치 조금

씩 시간 차이를 두고 피어나는 모습을 보는 듯하

다삚 분홍색 바탕에 꽃과 가지만 그려내고 나머지

는 여백으로 두어 비움의 철학을 추구했다삚 작가

는 “과거에는 한 우물만 열심히 파면 됐지만 이

제 융합의 시대를 맞아 혁신적인 도전정신이 필

요하다”며의욕을보였다삒쁀쁂븘쁇쁃쁂븘쁃쁅쁅쁈삓삚

이광형선임기자

동서양명화차용 ‘시간의넘나듦’ 표현

한만영 개인전븘쁂쁂일까지 관훈동 노화랑화제의전시

마네의 ‘피리 부는 소년’을 차용한 한만영

작가의 ‘시간의 복제븘뮤지션’삚


